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잃은 양들이여 마지막 부탁이다 -전예나-

생명들아 양들아. 귀한 나의 소중한 생명들아 너희를 마지막으로 부르는 것이다.

너희를 쓰기 위해 불렀다. 나 홀로 이 길을 걷기가 너무나 외롭다. 너희를 너무나 사랑하니 나의 귀한 양들이 사망길로 

가는 것이 안타까워 불렀다. 사랑하는 자들아 마지막이다 경고한 다 이제 때가 지나면 너희를 붙들 수 없다. 지옥불로 

떨어지면 너희가 울부 짓으며 고통가운데 불러도 나는 너희에게 갈 수 없다. 사탄들이 너희를 끌고 사망길로 가는 것을 

모르니 애가 탄다 답답하다 그것도 모르고 웃고있는 너희들 무지하구나. 나의 아버지가 사탄들을보고분노하셨도다.악한

사탄들을보고 분노하셨도다. 불쌍한 너희들을 보고 슬퍼하신 다 사랑하는 너희를 꼬이는 사탄들을 보고 한숨을 쉬시고 

분노 하셨도다 .마지막이다. 나의아버지를 두려워하라 너희가 즐기고 너희가 사랑하던 자들은 모두 없어질 것이고 끝이

다. 눈물로 바짝엎드려 기도하라. 아무것도 하지않고 칭찬을 달라고 하는 대가를 달라는 어린아이 같구나. 속이터진다 

애석하다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너희 모두 이제 끝이다. 지금 바로신속히 회개하라. 하나님 아버지가 분노하셨

도다. 지구를 한손 가득히 들고 계신다. 아버지의 손에 지구가 있도다. 어리석은 자들이여 진실로 회개하라. 마지막이다, 

내 눈물을 알아다오. 간절하다 너무나 간절하다. 내 애인들아 나좀 바라봐 다오. 너희의 눈길이 이성에게로 물질로 명예

로 권력으로흐르는 구나. 그것 역시 모든 것이 나의 아버지 에게 손에 있다는 것을 모르느냐. 너희 눈앞에 보여야지만 

믿겠느냐. 죽어야지만 믿겠느냐. 신속히 오라 지금은 내가 이렇게 애타게 찾지만 나도 바쁘다. 나도 마지막 때를 준비해

야 된다. 그때에는 나를 간절히 찾아도 나는 없다.

애인들아 너희가 사랑하는 것들이 순식간에 없어질 것이다. 

나는 너희가 슬퍼허는 것을 보고 싶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말하노라 애가탄다. 이 아이를 통해 하고 싶은 말이

많다. 생명들이여 어두운 사망가운데서 밝은 생명으로 나오라. 내가 사랑으로 안아주리라.. 사랑하는 자들이여 나의 마

음은 변함없도다 너희는 내 사랑이다 내것이다. 내 피값으로 산 자들이다. 마지막 경고이니 바쁘게 움직여라. 뛰어라. 

아니 비행기를 타서라도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움직여라. 살아 있는 자가되라. 너희들의 마음 내가 달래주리니 생명들

아 내가 너무 간절하다. 섭리신부들이 너희들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소리가 하늘까지 닿는구나. 나의 눈물이 어느날 마

지막이 될 것이다. 그때 너희를 볼수 없도다. 생명들이여 일어나라. 생명들이여 일어나 빛을 발하여라 .

(제가 잃은 양에게 말씀을 전해주러 갈때마다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시며 가슴을 도려내는 듯한 슬픔으로 부르십니다. 

그들의 발 뒷꿈치까지 지옥의 불길이 왔다면서 자식잃은 어미처럼 애타게 부르고계십니다. 저와 같았던 주님의 잃은 양

들을 제발 찾아주시기 부탁드립니다.)


